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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속담 다카하시의 주

77
이쁜 아이에게는
매질을 많이 해라.

매는 이 나라의 아동교육에 가장 필요한 도구이다 가정도 그러하.
고 학교도 그러하다 이것 또한 조선 아동의 어른에 대해. 매우 순
종적인 한 원인이다.

80
옷은 시집갈 때처럼
음식은 월 일8 15
같으면 좋겠다.

일생 최고의 화려한 옷이니 시집갈 때의 옷을 입고 만족하
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월 일 대보름날 밤에는 온. 8 15
갖 맛있는 음식을 선조에게 바치고 자기들도 먹는다 연중.
맛있는 음식이 가장 풍부한 날이다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도 과연 의당하다.

111
솥뚜껑에 엿을
놓았나

화롯가에 엿을 붙여 놓으면 금방 녹아 내린다 아마 잠시도.
이것을 내팽개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이 아주 급한
손님이 주인의 만류도 듣지 않고 황급히 서둘러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속담을 사용한다.

112
전라도*사람에게는
밥상을 두 개

전라도는 조선 도중 가장 인기가 없다8 고 한다 표리반복이.
자주 변하고 신의 성실은 한 점도 없다 입으로 말하는 마, .
음과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들.
에게 밥을 먹일 때는 상을 두 개 내는 것일 것이다 하나는.
겉모습의 표면적인 그에게 먹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그,
에게 먹이는 것이다.

113
파리*수보다
기생 수가 셋 많다.

경상남도 진주의 속담이다. 진주는 예로부터 북쪽의 평양에
대비되는 기생의 명소이다 한발짝 진주에 들여 놓으면 집집.
이 기생집이 아닌 데가 없다 진주는 기생으로 유명하며 또.
한 쉬파리 로도 유명하다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정말( ) .蒼蠅
로 달콤한 향미가 있는 곳에는 소리를 내며 무수의 파리떼
가 모여들어 밥은 하얗지 않고 언제나 시꺼멓다 하지만 자.
세히 살펴보면 파리 수 보다는 기생 수가 오히려 셋 많다는
것이다.

127
수염이*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풍채만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지 못해서는 역시自活
천민이라는 뜻이다 이 속담은 예로부터. 이 나라 사회의 계
급조직에 대한 반항적인 민중의 소리라 할 수 있는데 즉 양,
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날의 끼니를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평민 위에 서서 이들을 노비 취급함으로써 평
민은 자못 무상함을 느껴 누구 할 것 없이 이러한 속담을
외치며 뒤에서 양반을 비웃었던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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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염불*못하는*중이
아궁이에*불지핀다. 모두 염불승을 비웃는 말이다 조선의 승려에는 좌선. ( ),坐禪

간경 염불의 종이 있다 염불업을 최하로 여긴다( ), 3 . .看經
좌선의 끈기력이 없고 간경의 문식 이 없는 사람들은( )文識
이것을 배운다 하루 일만 편 내지 만편 새벽부터 밤에 이. 3 .
른다 이리하여 겨우 절에서 밥을 먹게 된다 말하자면 허울. .
좋은 거지승이다 세 속담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

[129]
염불에 마음은 없지
만 받을 밥에
마음이 있다.

313
[130]

노는 입에 염불

137
[684]

한나라 조자용이
창을 꽂듯이

삼국지는 이 나라의 일반적인 읽을거리이다. 남녀 모두 이것
을 탐독하여 유비 관우 장비 공명 조운 등의 말은 삼척동, , , ,
자도 알고 있다 특히 부녀자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때.
면 삼국지의 인물들 이야기를 꺼내서 누가 제일이고 누구를
좋아하냐고 품평회를 하기도 한다 이 나라의 현부인 는. 某氏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의 아내가 되고 싶다 그 사람의.趙子龍
강인하고 굳게 변함없는 지조는 을 능가한다며 조玄德 孔明
자용이 미망인을 거절한 사실을 들어 말한 이래로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 되었다 은 이 나라 여자들의 이상형.定論 趙雲
이다 대장부를 형용한 말이다. .

[141]
가난한 집에
제사가 온 듯하다.

제사는 조선 의 중대 한 의식( ) ( )朝鮮 重大 이어서 손님이 오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집에서는 어떻게 이를 대접하랴 온갖.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57

[704]

고기는 씹어야 맛이
고 말은 해야 맛이다

한국 사람은 고기는 어디까지나 씹어 먹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고기가 부드러운 것은 오히려 먹을 맛이
안 난다고 하여 질긴 것을 좋아한다 남에게 길게 훈계할 때.
사용한다.

212
[759]

된장 아까와 못 잡
아 먹는다.

이 나라의 풍속은 개를 먹는다 특히 시골에서는 개를 최고.
의 진미로 여기며 음력 가을절기 월 일 에는 개를 잡아, (9 9 )
먹는 것이 상례이다 이 날 개고기를 먹지 않으면 잡귀를 피.
하지 못한다는 미신이 있다 개고기에는 일종의 악취가 있어.
이를 없애는 데는 된장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개고기는 된.
장으로 양념하는 법이라고 한다 이 속담은 개고기는 먹고.
싶지만 양념할 된장이 아까와 개를 잡아먹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인색한자는 결국 손해를 본다는 말이다. .

283
[828]

굿은 하고 싶지만
며느리가 무당춤
흉내를 내며
춤추는 것이 밉다.

며느리가 의외로 춤을 잘 출 때는 평소에 미운 며느리가 더
욱 밉기 때문이다 엉큼한 사람이 시기하는 것에 대한 마음.
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나라는. 남녀차별이 지나치게 엄하여
여자는 에 틀어박혀 있어서 마음은 더욱 소극적으로 뜻,深閨
은 더욱 좁아져 자연히 고부간도 표면적으로 절대적인 명령
복종의 모습을 띠면서 내심 시기심을 갈고 닦아 서로 다투
는 일이 지금의 우리 가정 이상인 듯하다 더욱이 양쪽이 모.
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 싸움은 상당히 애들 싸
움같이 유치하며 그 싸움의 원인이야말로 포복절도할만한,
것이다 이제 이 나라의 민담을 하나 적어 이를 설명하겠다. .
며느리들의 시어머니 험담 이라는 제목으로 세 명의 며[[ ]]
느리의 사례를 소개함

349
[892]

한 입으로 두 말 하
는 놈은 천 명의3 6
아버지를 가진 놈이다.

거짓말이 아주 싫어해야 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을虛言
의심하게 하는 이 나라 사회의 반사적 산물이다.

382
[924]

오로지 부싯돌 뿐
부싯돌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필수품이었다. 가난
은 씻은 듯이 모든 것을 팔아치워 이것 하나 남은 것이다.



468
[1010]

밥 얻으러 갈 새는
있어도 추수를
보러 갈 새는 없다.

게으른 사람을 비웃는 말이다 조선의 법은 가을 추수시 지.
주는 밭에 가서 감독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작인에게 속
을 우려가 있다.

526
[1066]

가난하면 서울로
나가 살아라

시골에서 가난해진 사람은 집과 밭을 팔아 서울로 나가 막
노동을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풍속이다.

528
[1068]

선생님 앞에서
책만 넘기고 있다.

옛날 이 나라의 서당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소리내어 읽었
다 그러나 결국. 아이들도 질려서 실제로 소리를 내어 읽지
않는다 그저 입을 움직이며 여럿이서 책을 넘길 뿐. .

545
[1085]

산이 웃으면 들이
울고 들이 웃으면
산이 운다.

조선의 농지는 수리시설이 없이 그저 내리는 대로 두는 천
수에 의존한다 그래서 홍수로 입은 피해는 아주 드물고. 가
뭄으로 흉작이 되는 해는 빈번하다 이 속담은 이 풍경을 잘.
말하는 것이다 큰 비가 오면 산은 무너져 울지만 들판은 풍.
작으로 곡물이 넘실대며 웃는다 가뭄이 들면 산은 무너지지.
않지만 흉작으로 들판은 생기가 없다.

[1118]
위의 명령으로

파홀 되어( )把㧾
관모 걱정

조선의 평민은 모두 병정의 의무가 있다 한 마을내에 특히.
눈에 띄어 십장 인부를 직접 지시 감독하는 인부의 우:什長
두머리 오장 군대에서 한 오 의 우두머리를 이르), ( : ( )伍長 伍
던 말 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달갑지도 않은) .
임명을 받아 그로 인해 관모를 사서 쓰지 않으면 안된다 흔.
히 말하는 이른바 달갑지 않은 친절이라는 뜻이다.

[1121]
백정이 양반 흉내
내도 개가 짖는다.

백정은 조선사회중 가장 천한 계급으로 도수 를 업으( )屠獸
로 한다 그 중에는 종종 부자가 있다 타향으로 가서 좋은. .
옷에 선비 흉내를 내도 예민한 개는 이를 식별하여 심하게
짖는다 이는 실제로 조선인도 이상하다고 한다. .

[1195]
죽은 닭에게도
를 부과한다.戶稅

역시 덕천군의 속담이다. 이조 말기 정치가 어지러워져 어린
품팔이꾼에게까지도 한 사람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 속담.
은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248]
주은 물건은 사돈의
개라도 돌려주지
않는다.

조선인은 습득을 가지고 소유권과 동일시함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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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속담 다카하시의 주

[2] 도끼 가진 놈 바늘 가진 놈을 못이긴다.

무거운 도끼를 정면으로 들어 올려 찍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바늘을 가진 놈.
은 앞으로 나아가서 푹푹 찌르는 데는 당해내
지 못한다.

[18] 우물쭈물하다 결국 양녀를 내 며느리 삼는다.
혼인 비용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일 것
이다.

[59] 소에게 말한 것은 탄로 나지 않지만 아내에게
말한 것은 탄로 난다.

하지만 용케 아내에게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적다.

[66] 펄펄 끓어 오르고 있는 안주 맛은 모른다. 일부러 혀를 델 사람도 없어서

[68]
이쁜 아이에게는 몽둥이를 주고 미운 아이에게
는 엿을 준다.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엿, .妙語 奇語
이 먹고 싶으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9]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강보를 준비한다. 이런 집에는 아이가 많이 태어나기 마련이다.

[81] 소처럼 일하고 쥐처럼 먹어라. 이리하여 돈이 남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83] 문어 눈은 작아도 자기 먹을 것은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있을 필요가 없다.

[85] 나쁜 아내는 백년의 적 맛없는 된장은 년의, 1
적

나쁜 아내는 보통 맛없는 된장을 만드니 백
일 년의 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108] 웃으면서 사람을 때린다. 독살스러운 사람들은 보통 이렇다.

[453] 나간다 나간다 하면서 아이 셋 낳으면 나갈까
세상에 이런 부부 많다 그 중에는 이렇게. 10
명의 아이를 낳아서 결국 그대로 주저앉는 사
람도 있다.

[461] 과부의 불쌍함은 과부가 안다 과부 사정 설움( [ ]
은 과부가 안다) 실로 너무 가련하다.

469
[1011] 때리는 시늉을 하면 우는 시늉을 한다. 사회는 모두 연극이다.

475

[1017]
시어머니 미워 개 팬다.

시어머니는 도저히 며느리가 손을 댈 수 없어
서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개라도 패서 울분
을 푸는 것이다.

486
[1027] 죽은 아이를 업고 다닌다. 불쌍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형용이다.

527
[1067] 한 푼도 없는 놈이 두 푼 가진 체 한다. 돈은 겉보기보다도 적은 것이 보통이다.

529
[1069]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 이는 인정상 당연하지 않겠는가.

[1102] 말 많은 것은 과부집 하녀 하지만 화제거리를 만드는 것은 과부 아니겠
는가

[1103] 굶어 죽는 것은 재상되기 보다 어렵다 따라서 는 에 전해진다.伯夷 百代

[1129] 꿀병 겉핥기 뭐가 달겠는가

[1152] 지금 먹기는 곶감이 달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조선에는 땡감이 많다.

[1182] 꼬치는 탔는데 생선은 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을 종종 본다

[1183] 도둑은 주인을 미워한다. 주인이 없어서 마음대로 물건을 훔칠 수 있는
집을 좋아하는 것이다.

[1186]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 줘라. 먼저 세상의 진미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1193] 세상물정 모르는 천재는 발넓은 바보만 못하
다.

이것이 종종 학자의 의견이 정치가에게 무시
당하는 이유이다.

[1211] 여자의 웃음은 지갑의 눈물 허영은 여자의 천성이다 여자가 기뻐하면 지.
갑이 마른다.

[1214] 새 짚신을 사기 전에 헌 짚신을 버리지 마라. 이 속담을 잘 실천하면 천하에 낭인의 수가
아주 줄 것이다.

[1218] 도둑 달을 싫어한다. 불쌍하도다 암흑의 인간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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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속담 다카하시의 해석 일반적 해석

50 자다 남의 다리 긁는다 잠결에는 틀리기 쉬움을 말한
다.

남의 일을 자기 일인 줄 알고
헛일 하는 경우에 씀.

108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부터
긴다.

과천은 경성에서 리 시골사30 .
람의 우직함을 말한다.

미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겁부터 냄을 이르는 말

192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마음이 넓을 것을 권고하는 것
이다.

겉으로만 귀여워함을 이르는
말.

292 물에 물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주 잘 섞여 잘 어울림을 나
타낸다.

말이나 행동에 변화가 없어
싱겁다는 말.

309
[854]

서당 개 년 지나면 에 능3 詩文
하다. 둔재를 비웃는 말이다.

어떤 방면에 아는 것이 없는
사람도 그 방면에 오래 끼여,
있으면 어느 정도 익히게 된
다는 말.

361
[904]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도 서리가 내린다.

백성을 두려워해야 함을 말하
는 것이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 영향
이 무섭다는 말.

364
[907]

참새는 죽을 때도 짹할 뿐 참(
새가 죽어도 짹한다)

죽음을 큰 일로 생각하지 말라
는 뜻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괴롭
힘을 당하면 반항하게 된다는
뜻)

388
[930]

죄 없는 두꺼비 돌아 맞아 죽
었다 애꿎은 두꺼비 돌에 맞(
다)

두꺼비는 돌 사이에 숨는 습성
이 있다 목숨은 어떻게도 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남의 분쟁이나 싸움에 관계없
는 사람이 뜻밖의 피해를 봄

414
[956] 냉수에 이 부진다

웃겨서 견디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유
이다.

476
[1018]

친구 따라서라면 강남까지 간
다

강남은 몇 십만리 먼 이국이다.
의 강인함을 말한同心 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남
에게 끌려서 덩달아 같이 행
동함을 이르는 말.

497
[1037]

마흔에 처음으로 버선 신는다
사십에 첫 버선( ) 시골 사람들을 비웃는 말이다.

1.나이 들어서 늦게 관직이나
일자리를 얻게 됨을 이르는
말. 2.늙어서야 뜻한 바를 이
루게 됨을 이르는 말.

542
[1082] 물고기 한 마리가 물 흐린다

간신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한
다는 뜻이다.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어떤 집단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말

[99] 꼬리가 길면 밟히기 쉽다 돈이 많으면 도둑맞기 쉽다 나쁜 일을 오래 계속하면 들
통나기 쉽다는 비유

[104] 십년 걸린 공부는 오직 나무아미타불
승려가 공부 하지 않음을 비웃
는 것이다.

오래 고생해서 쌓아 올린 공
이 허사가 되었다는 의미

171

[718]
배 먹고 이 닦기

배를 먹으면 충분한데 또 나아
가 그 심으로 이를 닦다니 과
욕이라는 의미이다.

좋은 일이 거듭해서 생기는
경우를 이름.

[350] 개미 쳇바퀴 돌듯 반드시 가장자리를 돌아 일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변화나 진보가 없이 늘 제자
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

[433] 알기는 칠월 귀뚜라미

초가을 월 귀뚜라미는 스스로7
가을이 온 것을 알고 운다 어.
떤 일에 앞서 조짐을 보는 것
을 말한다.

매사에 유식한 듯 자랑하는
이를 놀리는 말.

[1237] 장옷 쓰고 엿 먹기 남몰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등에 사용한다.

겉으로는 점잖은 체 하며 나
쁜 행실을 일삼는다는 말.

[1289] 뽕도 따고 남자도 만나고 시골 사람의 마음을 잘 설명하
고 있다.

한꺼번에 두 가지 이익을 얻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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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本考 高橋享 朝鮮硏究 中 特 取 上 硏究 中心 檢は の の で にこれまで り げられることのなかったことわざ を に、

討 具体的 高橋享 朝鮮 物語集附俚諺 朝鮮 俚諺集附物語したものである には の の の。 、

本格的 資料集 時期 編纂 以降韓國 集 成立が それまで なことわざ のなかった に され のことわざ の にどのよ、 、

影響 及 檢討 高橋享 朝鮮 硏究 總督府 施政資うな を ぼしているかについて してみた また の のことわざ が の。 、

料調査 一環 行 注目 彼 朝鮮文化 對 認識の として 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に し の に する 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

以降 韓國 硏究 受 継 考察り さらにそれが の におけることわざ にどのように け がれているかについて した、 。

結果 高橋享 集 當時 朝鮮 文化 政治 経濟 社會 思想 宗敎 至 多樣 分野その のことわざ は の の に る な、 、 、 、 、 、

含 世紀後半 世紀初 近代韓國 樣子 窺 重要 資料 間違を んでおり から めの の が われる な であることに いは、

確認 高橋享 朝鮮文化 獨自性 否定 上 朝鮮 含ないことが できた がしかし は の を した に のことわざの み。 、 、

持 多樣 側面 度外視 徹底的 否定的 側面 逆機能 浮彫 捉 方っている な を し に な での だけを りにした え をしてい、

明ることも らかになった。

當時 朝鮮 注目 取 新 學問 領域 切 開 高橋の ではまだ されることのなかったことわざを りあげ しい の を り いた、

享 業績 決 看過 高橋享 朝鮮文化 否定的 側面 强調の は して すべきものではないものの によって の な だけが され、

否 思 深刻 彼 硏究 曲 朝鮮認てしまったことも めないように われる もっと なのは のことわざ によって げられた。

識 批判 私 中 受 入 否定的 自畵像 創 出がいまだに なく たちの に け れられ な を り していることであろう、 。

正 韓國文化論 形成 高橋享 植民地期 日本人學者 硏究これからの しい の のためにも のような の による をより

多樣 角度 見直 作業 先行 考な から す が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 える。

高橋享 諺 近代化 朝鮮 朝鮮文化 朝鮮人觀 朝鮮 物語 朝鮮 俚諺キーワード の の、 、 、 、 、 、 、 、

京城帝國大學 俗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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